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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 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평균 부동산재산 23억 국민평균의 6배
∙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 재산 513억, 오피스텔•상가•건물•토지재산 최다보유 
∙73명 중 47명(64%)은 다주택•상가건물•대지•농지 보유, 이해충돌여부 검증해야
∙19명(26%)은 가족 34명 재산 고지거부하여 재산은닉여부 알 수 없어
임대용 부동산 보유했다면 즉각 처분하고, 지역주민 위한 시도행정에 전념하라!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 
◈ 입장 발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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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실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

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조사자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이며, 이중 73명 당선자 부동산재

산을 분석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이다.

조사결과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더불어민주당 

10.5억이다. 국민의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거의 3배 수준이

다. 광역자치단체장, 서울기초단체장, 경기기초단체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서울기초

단체장 38억, 광역단체장 23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순으로 서울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다.

당선자 지역구 정당 총 
재산신고액

부동산재산 부동산재산
비중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채무)소계 건물 토지

조성명1) 서울
강남구 국민의힘 51,902 51,287 35,205 16,082 99% -15,042

박강수 서울
마포구 국민의힘 5,997 7,236 5,443 1,793 121% -3,493

김영환 충청
북도 국민의힘 539 6,568 5,912 656 1218% -6,483

박형준 부산
광역시 국민의힘 4,684 5,748 5,494 254 123% -2,166

문헌일 서울
구로구 국민의힘 3,098 3,774 3,774 - 122% -1,226

오세훈 서울
특별시 국민의힘 5,902 3,749 3,615 134 64% -1,300

이상일 경기
용인시 국민의힘 4,319 3,084 3,084 - 71% -500

류경기 서울
중랑구

더불어
민주당 3,176 3,028 2,964 64 95% -492

박희영 서울
용산구 국민의힘 2,540 3,017 2,584 433 119% -1,140

홍준표 대구
광역시 국민의힘 3,893 3,014 3,014 - 77% -300

상위 10명 평균 8,605 9,051 7,109 1,942 105% -3,128
전체평균
(73명) 2,471 2,308 1,931 377 93% -752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2배 수준2) 

[표 1] 당선자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단위 : 백만 원기준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전체 재산신고액)

 

1)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신고한 총 재산은 519억2백만원이지만 항목별 소계의 합은 519억1천8백만원으로 불일치함. 
2)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은 36,708만 원(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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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 토지 160.8억 등 부동산 재

산만 총 512.9억을 신고했다. 512.9억은 당선자 73명의 총 부동산 재산 1,685억의 30%

이며, 상위 9명의 부동산 재산 392억보다 120억이 더 많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나열하면 박강수 마포구청장 72.4억, 김영환 충북

도지사 65.7억, 박형준 부산시장 57.5억, 문헌일 구로구청장 37.7억, 오세훈 서울시장 

37.5억, 이상일 용인시장 30.8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30.3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30.2억,

홍준표 대구시장 30.1억 순이다. 부동산 재산 최다보유 10명 중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제외한 9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73명 중 국민평균 부동산재산(3.7억) 수준인 4억원 이하를 소유한 단체장은 5명(6.8%)

에 불과했으며, 무주택자는 9명(12.3%)에 그쳤다.

본인·배우자 신고 재산 기준 다주택자는 총 15명이다. 주택 3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이

성헌 서대문구청장, 서태원 가평시장 등 2명이다. 주택 2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태우 강서구

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13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택과 오피스텔 재산으로 총 57.7억을 신고했다. 강남 도곡동 아

파트 1채와 고양시 일산서구, 강원 속초에 오피스텔 39채 등 총 40채를 신고했는데, 오

피스텔이 주택이라면 40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같다.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재산 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비

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총 20명이며 재산액은 505억이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상가, 건물 등 총 34채, 285.3억의 비

주거용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의 

재산도 73명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많이 신고한 당선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45.7억(3채), 박강

수 마포구청장 42.6억(1채), 박형준 부산시장 32.3억(3채), 유정복 인천시장 17.6억(1채).

백경현 구리시장 13.1억(1채), 이순희 강북구청장 11.6억(1채), 박희영 용산구청장 11.3

억(1채), 이장우 대전시장 11.1억, 백영현 포천시장 5.5억(1채) 등이다. 비주거용 건물재

산 신고 상위 10명 중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제외한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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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40명이며, 총 234억의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대지 64.3억(8,085㎡), 임

야 33.7억(82,694㎡), 농지 28.9억(85,874㎡), 도로·제방 등 기타 토지를 1.1억(3,069㎡) 등 

128.1억(179,721㎡)의 토지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토지재산이 많은 당선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17.1억, 주광덕 남양주시장 13.5억, 백영현 포천시장 7.8억, 김영환 충북도지

사 6.5억, 백경현 구리시장 5.7억, 김덕현 연천군수 5.1억, 서태원 가평시장 4.9억, 이성

헌 서대문구청장 4.4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4.3억 등이다. 토지재산 보유 상위 10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모두 23명이다. 조성명 강남구

청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태원 가평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태흠 충남

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정원오 성동구청

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 조

용익 부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전진선 양평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

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총 19명의 당선자는 가족 3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4명의 재

산 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명이며, 고지

거부 이유는 독립생계이다.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이필형 동대문구

청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형훈 제주도지사, 김영환 충북도

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족 2명의 재산을 고지거부했으며,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희 강동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영록 전남도

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정복 인청시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오세

훈 서울시장 등은 가족 1명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주택 1채, 상

가 1채, 토지 447㎡ 등 72.3억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25.1억, 오세훈 

서울시장 24.6억, 홍준표 대구시장 23.9억, 김진태 강원도지사 23.8억, 이필형 동대문구

청장 22.4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16.8억, 전성수 서초구청장 15.5억, 김동연 경기도지사 

14.5억, 김경희 이천시장 13.4억 상당의 부동산 재산이 강남 3구에 있다고 신고했다. 이

들은 모두 강남 3구에 주택 1채씩을 신고했으며,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택 외에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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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 1채를 더 신고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본인 지역구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

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등은 지역구가 아닌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집값이 잡히려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

난 정부에서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집값안정을 위한 단체장들의 역할

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평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들이 집값 안정

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부동산 실사용 여부 밝히고 임대용 부동산 즉시 매각하라!

둘째, 각 정당은 공천기준 강화하여 사업가가 아닌 국민 위한 일꾼을 공천하라!

셋째, 재산은닉 위한 고지거부 폐지하고 축소없이 사실대로 공개하라!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살림을 맡게 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

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실사용하지 않는 모든 부동산 재산을 매각하여 부

동산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집값 잡는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

산 실태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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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 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정책선거⦁공천선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 시민캠페인 등의 다양한 운동을 전개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는 거대 양당의 투명한 공천 과정을 통하여 자질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진실로 지역을 위하여 일할 일꾼이 당선되었

는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자 연속기획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발

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 두 번째 당선자 전과 보

유 경력 분석, 세 번째는 당선자 전체의 재산분석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광역자치단

체장 당선자 17명과 서울 경기 기초자치단체장 56명 등 73명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분

석했다.

자치단체장들의 부동산 재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의 부동산 가

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30평형 서울 아파트값

은 평균 6억 정도였는데, 5년 동안 6.8억(113%)이 올라 12.8억이 됐다. 서울 뿐만 아니

라 전국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대도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어디에서도 적절

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실련은 집값 잡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부동산 재산이 많을수록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집값 잡는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선

출직 단체장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 상가,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면 이 또한 지역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경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56명의 부동산 재산 실

태를 드러내고, 이들에게 무주택서민 등 지역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과 실사

용하지 않는 부동산처분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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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명부 기준

❍ 조사대상 총 73명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 정의당, 무소속 당선인 없음)

소속 의원 수 비고

국민의힘 53
광역자치단체장 : 12명, 

서울 구청장 : 17명, 
경기기초단체장 : 24명

더불어민주당 20
광역자치단체장 : 5명, 

서울 구청장 :　8명, 
경기기초단체장　: 7명

계 73
광역자치단체장 :　17명, 

서울 구청장 :　25명, 
경기기초단체장　: 31명

[표 1] 조사대상 개요 

□ 조사자료
❍ 2022년 5월 1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 조사내용
❍ 당선자 신고 재산 및 부동산재산 현황(본인·배우자·직계가족)

❍ 당선자의 주택, 오피스텔,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재산, 강남 3구 보유현황(본인·배우자)

❍ 고지거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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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1)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8억 vs 더불어민주당 11억

 

구분 당선자수
(A)

총 재산 
(B)

부동산재산
(C)

부동산재산 
비중

(C/B)
1인당 

재산
(B/A)

부동산
(C/A)

국민의힘 53 148,947 147,497 99% 2,810 2,783
더불어민주당 20 31,399 21,006 67% 1,570 1,050

당선자 73명 계 180,346 168,503 93% 2,471 2,308

[표 2] 정당별 당선자 부동산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전체 신고액) 

구분 당선인수
(A)

총 재산 
(B)

부동산재산
(C)

부동산재산
비중

(C/B)

1인당 
재산

(B/A)
부동산
(C/A)

광역단체장 17 40,826 39,147 96% 2,402 2,303
서울단체장 25 97,378 95,615 98% 3,895 3,825
경기단체장 31 42,142 33,741 80% 1,359 1,088

당선인 73명 합계 180,346 168,503 93% 2,471 2,308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서울⦁경기 기초자치단체장 56명(이하 당선자) 등 당선자 73명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등이다.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

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더불어민주당 10.5억이다. 국민의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거의 3배 수준이다. 당선자의 총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

는 비중은 93%인데, 국민의힘 당선자는 99%,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67%로 나타났다. 국

민의힘 당선자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광역 및 서울 경기 기초 단체장 당선자별 부동산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전체 신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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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서울기초단체장, 경기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비교했다.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서울기초단체장 38억, 광역단체장 23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순으로 서

울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지역의 단체장이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한 사실이다. 전체 재산 대비 부동산 재

산 비중도 서울기초단체장 98%, 광역단체장 96%, 경기기초단체장 80% 순으로 나타나 

부동산 재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재산 비중도 크게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4억 이하 5

명, 4억~10억 이하 25명, 10억~30억 이하 33명, 30억~50억 이하 6명, 50억~100억 이하 

3명, 100억 이상 1명으로 국민평균(3.7억) 수준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단체장은 5명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2) 부동산재산 최고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512.9억, 2위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72.4억

당선자 지역구 정당 총 
재산신고액

부동산재산 부동산재산
비중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채무)소계 건물 토지

조성명3) 서울
강남구 국민의힘 51,902 51,287 35,205 16,082 99% -15,042

박강수 서울
마포구 국민의힘 5,997 7,236 5,443 1,793 121% -3,493

김영환 충청
북도 국민의힘 539 6,568 5,912 656 1218% -6,483

박형준 부산
광역시 국민의힘 4,684 5,748 5,494 254 123% -2,166

문헌일 서울
구로구 국민의힘 3,098 3,774 3,774 - 122% -1,226

오세훈 서울
특별시 국민의힘 5,902 3,749 3,615 134 64% -1,300

이상일 경기
용인시 국민의힘 4,319 3,084 3,084 - 71% -500

류경기 서울
중랑구

더불어
민주당 3,176 3,028 2,964 64 95% -492

박희영 서울
용산구 국민의힘 2,540 3,017 2,584 433 119% -1,140

홍준표 대구
광역시 국민의힘 3,893 3,014 3,014 - 77% -300

상위 10명 평균 8,605 9,051 7,109 1,942 105% -3,128
전체평균
(73명) 2,471 2,308 1,931 377 93% -752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2배 수준4) 

[표 4] 당선자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단위 : 백만 원기준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전체 재산신고액) 

3)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신고한 총 재산은 519억2백만원이지만 항목별 소계의 합은 519억1천8백만원으로 불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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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73명이 신고한 총재산 기준,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이다. 부동산 재산 중 

건물 재산이 19억, 토지 재산은 4억이다. 1인 평균 총 재산액이 25억인데 그 중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3%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 토지 160.8억 등 부동산 재

산만 총 512.9억을 신고했다. 512.9억은 당선자 73명의 총 부동산 재산 1,685억의 30%

이며, 상위 9명의 부동산 재산 392억보다 120억이 더 많다. 조성명 구청장은 부채도 무

려 150억이나 되는데 이 또한 73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총 재산

액과 세부내역 합계액이 다르게 신고됐다. 선관위가 재산신고내역을 검증을 제대로 하

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나열하면 박강수 마포구청장 72.4억, 김영환 충북

도지사 65.7억, 박형준 부산시장 57.5억, 문헌일 구로구청장 37.7억, 오세훈 서울시장 

37.5억, 이상일 용인시장 30.8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30.3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30.2억,

홍준표 대구시장 30.1억 순이다. 부동산 재산 최다보유 10명 중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제외한 9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위 10명 중 총재산 대비 부동산 재산의 비율이 100%를 넘는 당선자는 박강수 마포

구청장 121%, 김영환 충북도지사 1,218%, 박형준 부산시장 123%, 문헌일 구로구청장 

122%, 박희영 용산시장 119%이다.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총재산 신고액이 5억인

데 부동산 재산이 66억, 채무가 65억이나 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라면 과다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지역구별로는 

서울기초단체장 5명, 서울 광역단체장 1명, 대구·부산·충북 광역단체장 3명, 경기기초단

체장 1명 등으로 서울 지역구 당선자의 부동산 재산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

이다. 국민 평균보다 부동산 재산이 적은 당선자는 김경일 파주시장 1.1억, 강수현 양

주시장 2.1억, 정장선 평택시장 2.3억, 박형덕 동두천시장 3.4억 등 4명에 불과하다. 국

민평균 이상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집 없는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은 36,708만 원(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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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주택 보유 15명, 조성명 구청장 강남 아파트 1채, 오피스텔 39채 보유

당선자 지역구 정당 주택 오피스텔 총계아파트 단독 연립/다세대 소계
이성헌 서울서대문구 국민의힘 1 2 - 3 - 3

서태원 경기가평시 국민의힘 1 1 1 3 - 3

문헌일 서울구로구 국민의힘 2 - - 2 1 3

정문헌 서울종로구 국민의힘 - 2 - 2 - 2

김진태 강원도 국민의힘 2 - - 2 - 2

서강석 서울송파구 국민의힘 1 1 - 2 - 2

김태우 서울강서구 국민의힘 2 - - 2 - 2

김경희 경기이천시 국민의힘 2 - - 2 - 2

최민호 세종시 국민의힘 1 1 - 2 - 2

김병수 경기김포시 국민의힘 2 - - 2 1 3

김성제 경기의왕시 국민의힘 1 1 - 2 - 2

김태흠 충청남도 국민의힘 - 2 - 2 - 2

이동환 경기고양시 국민의힘 1 1 - 2 - 2

이충우 경기여주시 국민의힘 1 1 - 2 - 2

이철우 경상북도 국민의힘 2
(분양권) - - 2 - 2

15명 계 19 12 1 32 2 34

조성명 강남구청장 보유 
주택 및 오피스텔 1 - - 1 39 40

주택 오피스텔 보유 64명 61 15 4 80 48 128

[표 5] 다주택 보유 현황
(단위 : 백만 원기준 : 본인, 배우자 재산신고액/ 괄호 안은 보유 수)

본인·배우자 신고 재산 기준 다주택자는 총 15명이다. 주택 3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이

성헌 서대문구청장, 서태원 가평시장 등 2명이다. 주택 2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태우 강서구

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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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택과 오피스텔 재산은 총 57.7억이나 신고했다. 강남 도곡동 아

파트 1채와 고양시 일산서구, 강원 속초에 오피스텔 39채 등 총 40채를 신고했는데, 오

피스텔이 주택이라면 40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같다.

당선자들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 등 실사용 목적

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을 펴기란 매우 어렵다. 당

선자들은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은 하루속히 매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도정에 전

념해야 한다.

4) 상가 등 비주거 건물보유 20명, 실사용 여부 밝히고 임대사업용은 즉시 처분해야

당선자 지역구 정당 상가
(점포, 근생시설 등) 빌딩 사무실 기타 계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국민의힘 26,488

(29) - - 2,041
(5)

28,529
(34)

김영환 충청북도 국민의힘 4,572
(3) - - - 4,572

(3)
박강수 서울 

마포구 국민의힘 4,267
(1) - - 4,267

(1)
박형준 부산

광역시 국민의힘 575
(1) - 2,654

(2) - 3,229
(3)

유정복 인천
광역시 국민의힘 1,760

(1) - - - 1,760
(1)

백경현 경기도
구리시 국민의힘 1,313

(1) - - - 1,313
(1)

이순희 서울
강북구

더불어
민주당 - 1,161

(1) - - 1,161
(1)

박희영 서울
용산구 국민의힘 - - - 1,137

(1)
1,137
(1)

이장우 대전
광역시 국민의힘 1,110

(1) - - - 1,110
(1)

백영현 경기
포천시 국민의힘 - - - 554

(1)
554
(1)

상위 10명 계
(신고 건물 수)

35,818
(36)

5,428
(2)

2,654
(2)

3,732
(7)

47,632
(47)

비주거용 건물 신고 20명 계 37,581
(44)

5,771
(4)

2,828
(3)

4,285
(9)

50,465
(60)

* 주 : 기타 – 건물, 공장, 창고 등

[표 6] 비주거용 건물 신고 상위 10명 
(단위 : 백만 원

기준: 본인, 배우자 재산신고액 / 괄호 안은 보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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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재산 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비

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총 20명이며 재산액은 505억이다. 상가재산이 376억

(44채)으로 가장 많으며, 빌딩 58억(4채), 사무실 28억(3채), 공장·창고 등 기타 건물이 

43억(9채)이다. 재산의 종류를 건물이라고 명기하여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기타로 분류했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고양시 일

산서구에 28채, 강남구 역삼동에 1채 등 상가재산만 264.8억(29채),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에 건물재산 20.4억(5채) 등 총 285.3억의 건물재산을 신고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오

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의 재산도 당선자 중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비주거

용건물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많이 신고한 당선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45.7억(3채), 박강

수 마포구청장 42.6억(1채), 박형준 부산시장 32.3억(3채), 유정복 인천시장 17.6억(1채).

백경현 구리시장 13.1억(1채), 이순희 강북구청장 11.6억(1채), 박희영 용산구청장 11.3

억(1채), 이장우 대전시장 11.1억, 백영현 포천시장 5.5억(1채) 등이다. 비주거용 건물재

산 신고 상위 10명 중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제외한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비주거용 건물은 생계유지 수단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들은 건물에 대한 실사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이해

충돌 소지가 높은 만큼 즉각 처분하고 지역민을 위한 시도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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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보유 40명 중 농지보유 23명 실제 경작 여부와 취득과정 철저히 검증해야

당선자 지역구 정당 농지
(전답, 과수원 등) 임야 대지 기타 계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국민의힘 2,898

(85,874)
3,371

(82,694)
6,430

(8,085)
111

(3,069)
12,810

(179,721)

박강수 서울
마포구 국민의힘 - 1,657

(95,889)
49

(15) - 1,706
(95,904)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 국민의힘 1,343

(2,185)
9

(34,482) - - 1,352
(36,667)

백영현 경기
포천시 국민의힘 739

(10,949)
43

(515) - 0.11
(82)

782
(84,441)

김영환 충청북도 국민의힘 196
(10,226)

460
(74,133)

0.25
(82) - 656

(84,441)

백경현 경기
구리시 국민의힘 - 577

(17,040) - - 577
(17,040)

김덕현 경기
연천군 국민의힘 336

(5,837) - 169
(324) - 505

(6,161)

서태원 경기
가평시 국민의힘 323

(6,051)
80

(9,025)
87

(1,413)
3

(129)
493

(16,618)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 국민의힘 63

(7,438) - 375
(129) - 438

(7,567)

박희영 서울
용산구 국민의힘 - 269

(36,929) - 165
(3,147)

434
(40,076)

상위 10명 합계
(신고 면적, 단위 : ㎡)

5,898
(128,560)

6,466
(350,707)

7,110
(10.048)

279
(6,353)

19,753
(495,666)

40명 총계 7,572
(172,140)

7,602
(514,084)

7,820
(68,865)

392
(7,140)

23,386
(762,228)

* 주 : 기타 – 도로, 묘지, 제방 등

[표 7] 토지 재산 신고 상위 10명 
(단위: 백만 원, 

기준: 본인, 배우자 / 괄호 안은 토지면적 ㎡)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토지 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40명이며, 총 234억의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액 기준

으로 대지가 78.2억, 임야가 76억, 농지가 75.7억, 기타가 3.9억 순으로 많으며, 면적을 

기준으로 임야 51만㎡, 농지 17만㎡, 대지가 7만㎡, 기타가 7천㎡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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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대지 64.3억(8,085㎡), 임

야 33.7억(82,694㎡), 농지 28.9억(85,874㎡), 도로·제방 등 기타 토지를 1.1억(3,069㎡) 등 

128.1억(179,721㎡)의 토지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토지재산이 많은 당선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17.1억, 주광덕 남양주시장 13.5억, 백영현 포천시장 7.8억, 김영환 충북도지

사 6.5억, 백경현 구리시장 5.7억, 김덕현 연천군수 5.1억, 서태원 가평시장 4.9억, 이성

헌 서대문구청장 4.4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4.3억 등이다. 토지재산 보유 상위 10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타났다.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서 이미 주택이나 상가 등이 지어진 경우도 포함

된다.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총 15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

원 가평시장, 전진선 양평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이다. 대지

를 활용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실시 여부,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신고는 제대

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표 7] 농지 재산 1000㎡ 이상 신고 상위 10명 

당선자 지역구 정당 토지면적 신고액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국민의힘 85,874㎡ 2,898

백영현 경기
포천시 국민의힘 10,949㎡ 739

김영환 충청북도 국민의힘 10,226㎡ 196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 국민의힘 7,438㎡ 63

박완수 경상남도 국민의힘 6,133㎡ 119

서태원 경기
가평시 국민의힘 6,051㎡ 323

김덕현 경기
연천군 국민의힘 5,837㎡ 336

이승로 서울
성북구 더불어민주당 5,215㎡ 65

김경희 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4,628㎡ 154

김태흠 충청남도 국민의힘 4,494㎡ 61

10명 계 146,845㎡ 4,954

1000㎡이상 보유 23명 계 170,734㎡ 7,440

(단위: 백만 원, 
기준: 본인, 배우자)



- 16 -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

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

선자는 모두 23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태원 가평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방세환 경기도 광주

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전진선 양평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과정

은 적법했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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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선자 19명 가족 34명 재산 고지거부, 재산 은닉여부 알 수 없어

당선자 소속 정당 본인과의 관계 고지거부 유형부모 자녀 기타 계
조성명 서울강남구 국민의힘 2 2 - 4 Ÿ 독립생계 

박희영 서울용산구 국민의힘 2 2 - 4 Ÿ 독립생계 

이필형 서울동대문구 국민의힘 1 2 - 3 Ÿ 피부양자 미해당(모)
Ÿ 독립생계

박완수 경상남도 국민의힘 - 2 1 3 Ÿ 독립생계(장남,차남)
Ÿ 피부양자 미해당(손녀)

이철우 경상북도 국민의힘 - 1 1 2 Ÿ 독립생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2 - - 2 Ÿ 독립생계

김영환 충청북도 국민의힘 - 2 - 2 Ÿ 독립생계

김두겸 울산광역시 국민의힘 - 2 - 2 Ÿ 독립생계

홍준표 대구광역시 국민의힘 - 2 - 2 Ÿ 독립생계

정원오 서울성동구 더불어민주당 1 - - 1 Ÿ 독립생계

김동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1 - - 1 Ÿ 독립생계

이수희 서울강동구 국민의힘 1 - - 1 Ÿ 독립생계

오승록 서울노원구 더불어민주당 - 1 - 1 Ÿ 독립생계

김영록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 1 - 1 Ÿ 독립생계

박형준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 1 - 1 Ÿ 독립생계

김관영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1 - - 1 Ÿ 독립생계

유정복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 1 - 1 Ÿ 독립생계

서강석 서울송파구 국민의힘 - 1 - 1 Ÿ 독립생계 

오세훈 서울특별시 국민의힘 1 - - 1 Ÿ 피부양자 미해당

고지거부 당선자 19명 12 20 2 34

[표 9] 가족재산 고지거부 현황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

어났다. 그러자 일부 공직자들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대외적으로는 주택을 처분

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자녀나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을 받았

으나 가족재산 고지거부로 은폐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조사결과 총 19명의 당선자가 가족 3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명이

며, 고지거부 이유는 독립생계이다.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이필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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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구청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형훈 제주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족 2명의 재산을 고지거부했으며,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희 강동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정복 인청시장, 서강석 송파구청

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가족 1명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가족재산의 고지거부가 재산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선관위와 권익위의 엄격한 심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

7) 당선자 10명 강남 3구에 부동산 재산 보유, 4명은 비서울 지역구

당선자 지역구 소속정당
강남3구

가액 주택
(보유 수)

오피
스텔 비주거용건물 토지

(보유면적)
조성명 서울강남구 국민의힘 7,237 2,090(1) - 9(1) 5,138(447㎡)
이상일 경기용인시 국민의힘 2,506 2,506(1) - - -
오세훈 서울특별시 국민의힘 2,465 2,465(1) - - -
홍준표 대구광역시 국민의힘 2,394 2,394(1) - - -
김진태 강원도 국민의힘 2,386 2,386(1) - - -
이필형 서울동대문구 국민의힘 2,238 2,238(1) - - -
류경기 서울중랑구 더불어민주당 1,687 1,687(1) - - -
전성수 서울서초구 국민의힘 1,554 1,401(1) 153(1) - -
김동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1,454 1,454(1) - - -
김경희 경기이천시 국민의힘 1,337 1,337(1) - - -

합계 25,258 19,958
(10)

153
(1)

9
(1)

5,138
(447㎡)

[표 10] 강남 3구 부동산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기준 : 본인, 배우자 재산신고액 / 괄호 안은 보유 수)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전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싸다. 집값 

상승폭도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투기꾼들은 똘똘한 한 채를 마련

한다며 강남 부동산을 적극 구입하기도 한다. 당선자들의 강남 3구 부동산 재산 신고

현황은 어떠한지 조사했다.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주택 1채, 상

가 1채, 토지 447㎡ 등 72.3억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25.1억, 오세훈 

서울시장 24.6억, 홍준표 대구시장 23.9억, 김진태 강원도지사 23.8억, 이필형 동대문구



- 19 -

청장 22.4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16.8억, 전성수 서초구청장 15.5억, 김동연 경기도지사 

14.5억, 김경희 이천시장 13.4억 상당의 부동산 재산이 강남 3구에 있다고 신고했다. 이

들은 모두 강남 3구에 주택 1채씩을 신고했으며,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택 외에 오피

스텔 1채를 더 신고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본인 지역구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

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등은 서울이 지역구가 아니지지만 강남 3구

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4. 결론

집값은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개발·재건축과 건설사업 등에도 큰 영향

을 받는다. 집값이 잡히려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집값안정을 위한 단체장

들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평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오히려 상당수 부동산 부

자 공직자들이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닌 불로소득 사유화를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실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중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인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 조사 결과로 민선 8기 당선자들은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6배가 넘

는 2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

과 공직자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들이 집값 안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부동산 실사용 여부 밝히고 임대용 부동산 즉시 매각하라!

경실련은 청와대, 장차관,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부동산 재산의 3~4배 정도 소유하고 있고, 상당수가 다주택을 보유하

고 있으며, 수도권에 편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광역 및 서울경기 단체장들이 국민평균 6.2배나 되는 부동산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73명 중 64%에 해당하는 47명은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빌딩·대지·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재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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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분은 실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보다 임대사업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들의 모습은 자치단체장인지 부

동산 사업자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주민들은 시도정에 전념을 다할 수 있는 단체장을 선출한 것이지 사업자를 선출한 것

이 아니다. 당선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사용 여부를 밝히고 임대가 목적이

라면 즉시 매각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원천적

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각 정당은 공천기준 강화하여 사업가가 아닌 국민 위한 일꾼을 공천하라!

경실련은 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에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했다. 거대양당은 부동산 투

기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국민 평균 재산보유

액을 훨씬 넘는 부자들이 대거 공천된 것으로 볼 때 각 정당들이 실제로 엄격한 부적

격 배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의심된다.

각 정당은 개인적인 사심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

도록 엄격한 공천기준을 세워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부자는 철저하게 배제

하고 깨끗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각 정당은 자질 없는 후보를 공천하여 지역일꾼을 

원하였던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공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셋째, 재산은닉 위한 고지거부 폐지하고 축소없이 사실대로 공개하라!

공직자 재산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일부 당선

자는 재산액과 세부내역 합계액이 다르게 신고됐으며, 부동산 면적이 누락되는 등 당

국의 관리는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신고제도의 가장 큰 허점

이라 할 수 있는 가족재산의 고지거부는 재산은닉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관리 상황으로 볼 때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를 지속하기 위해 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시절 등록한 재산공개내역을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에 대해서는 선

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 불성실이나 허위공개 여부에 대해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을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산등록대상도 더 확대

해야 한다. 주소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

해야 한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와 시세를 같이 기재하도록 하여 정확한 재산 현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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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야 정당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수년째 계속된 집값 상승과 코로나19 사태에 최근에는 물가상승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살림을 맡게 

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실사용하지 않는 모든 부동산 재산을 매각하여 부동산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하려는 의

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집값 잡는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

이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어 주

거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